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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의민주화이야기

유비쿼터스시대,더블클릭의비애

“얘야,내가또뭘잘못눌렀는지글이통째로지워진거같은데어쩌지?”

전화기너머로들려오는어머니의당혹해하는목소리.나는언제나처럼얼른컴퓨터부터켠다.

먼저저쪽컴퓨터와똑같은상황을만들어놓고원격조종에들어가야한다.

“왼쪽에서세번째그림있죠?먼저그걸더블클릭해보세요”

“두번눌렀는데아무변화가없는데?”

“아,그냥두번누르는게아니고요,그러니까···재빨리따닥!연속으로누르셔야해요.”

“따닥?마음이급해서그런지잘안되네?”

“···손가락에서힘을좀빼시고가볍게톡톡쳐보세요.”

“아,겨우됐네.잠깐만,우선노트에‘따닥누르기’라고적어놔야겠다···”

이렇게시작해서전화를붙잡고몇십분을씨름하노라면차라리댁으로달려가서

해결하는편이낫겠다는생각마저든다.

더블클릭,어떤사람에게는새로뚫린지름길이어떤사람에게는길을다가로막은장애물이된다.

‘내문서’에저장되어있는파일하나를찾기위해상위하위폴더로오락가락하면서

수많은장애물을뛰어넘어야한다.연습없이자전거를못타듯컴퓨터도마찬가지다.

몸이못따라가면뒤쳐진다.뒤쳐지는자들에게유비쿼터스의신세계는‘그들만의리그’일뿐이요,

새로운공포다.문맹률제로에가깝다고잘난체하는사회에뻥뚫려있는맹점이다.

뒤처지는자들에게눈감느냐손을내미느냐가이사회의또하나의결정적인시금석이다.

집에와보니초등학생인아들이옆집친구랑웹캠을가지고

영상을찍어놨다.온갖특수효과와함께두놈의낄낄대는얼굴이

현란하게변형되는장면을눈으로애써쫓으며속으로부르짖는다.

이놈아,너도커서효자는못될지언정한참뒤쳐질아빠도

챙길줄아는민주주의자는꼭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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